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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형 AI빌딩, ‘송파 사옥’ 개관





KT노동조합과 회사는 9월 30일(목) 14시, 분당사옥 17층 회의실에서 2021년도 3분기 중앙노사협의회를 열고 총 4개 안건을 논의했다.��노사는 먼저 3분기 지방본부노사협의회 결과를 공유하고 이어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▲현장 작업자 블루투스 이어폰 공급 ▲현장 영업활동비 상향(월 25만원 → 30만원) ▲통신구 안전관리자 역할급 지급 ▲’세무상담 서비스 운영’ 등을 심의, 의결 했다.��2021년 3분기 노사협의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.��▲안건1 : 현장 작업자 블루투스 이어폰 공급� -고객선로/기간선로 업무 수행직원 대상 限� -2021년 4분기 내 시행��▲안건2 : 현장 영업활동비 상향� -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� -대상부서 : 지사 마케팅부, 전략상권부(팀),�  고객본부 광역도매팀, Customer부문 수도권  �  도매영업단, 전략유통센터� -2022년 1월부터 증액분 배정 시행��▲안건3 : 통신구 안전관리자 역할급 지급� -대상: 소방안전관리자(2급 이상) 또는 건설기술 � 인(초급 이상) 자격증을 보유하고 통신구 정기/ � 정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� -2021.10월부터 역할급 월 4만2천원 지급 시행�▲안건4 : ‘세무상담 서비스’운영� -2021년 10월 내 시행�(12주간 시범운영 후 정식도입 검토)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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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KT노사는 9월 30일(목), 송파 신사옥 개관식을 갖고 인공지능(AI), 블록체인, 로봇 등 KT의 디지코 (DIGICO) 기술이 접목된 KT 송파 신사옥의 본격 출범을 알렸다. ��송파빌딩은 오피스동과 호텔동을 포함한 전체에 약 2천개의 사물인터넷(IoT) 설비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AI가 최적으로 에너지 설비를 자동제어해주는 AI 빌딩 오퍼레이터를 도입했다. 이미 광화문 동관의 경우 연간 에너지 비용 15%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.��송파사옥은 또한 주요 기업이 밀집한 강남, 벤처의 본거지인 판교와 지리적으로 밀접해 있기 때문에 B2B 시장 확대와 디지털 플랫폼 사업 가속화에 있어 최적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 ������





2021년 3분기 노사협의회  �현장 영업활동비 상향, 통신구 안전관리자 역할급 지급 등 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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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9월 30일(목)








